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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면 우수자원 알루미늄 재질 일회용 … 
커피 캡슐 회수에 민관 한뜻

 -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동서식품 업무협약- -
 - 우체국 물류를 통한 회수체계 구축 민관 협력으로 환경보호 기틀 마련… 

  환경부 장관 한화진 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조해근( ) 

및 동서식품 대표 김광수 과 월 일 오후 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실 세종 ( ) 7 17 (  

어진동 소재 에서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통을, 활용한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이 시급한 일회용 커피 캡슐을 우체국 물류 기반시

설을 활용해 새롭게 회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의, 배출 편의 증진 등이 기대된다 .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통한 커피 캡슐 회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동서식품은 수거한커피  캡슐의 원료알루미늄를 재활용하기 위해 커피 박찌꺼기을( ) ( )  

캡슐에서 분리할 수 있는 따개 (오프너 와 분리한 커피 캡슐을 담을 전용)  

봉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커피 캡슐의 회수 유형을 새롭게 마련하여 , 

버려지는 유용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재활용 , 

가능자원 품목을 찾아내고 순환이용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배출과 수거체계의 구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 

소비자의 배출 편리성과 재활용 품질 제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 캡슐은 알루미늄 재질로 커피찌꺼기와“  

분리하여 배출될 경우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금속 자원이다”

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분리배출과, “ 회수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도 “일회용 커피 캡슐 외에도 다양한 자원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 협약과   

함께 폐의약품 회수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폐의약품을 회수할 때 우체통을 활용하는 것인데 폐의약품 ,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봉투에 폐의약품을 담은 뒤 폐의약품‘ ’이라고 

기재한 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현재 서울시 세종시 동해시 삼척시. , , , 등 개  42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참여 지자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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